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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전적 본풀이

이번에는 눈미 와산 고칩, 양칩에 조상본풀입네다. 고전적 조상부터 하겠습니다.
옛날 고전적 할아버지가 부모 혈속 탄생헐 때에 얼굴은 보난 관옥이오, 몸은 풍신

이라. 구덕에 눅전 자는 건 글소리, 노는 건 활소리,  설 두 설 일곱 설이 당허영 
한문서당 부치난 읽어도 자원, 써도 자원 하도 경 열일허연. 경 허연 입장 결혼 허난 
딸 하나 나서. 딸 하나 나신디. 이젠 옛날 그 시절에는 뼈우령 양반칩이서만 사돈 삼
을 때난 을 나난 구덕 혼1)를 하는데 저기 그 예촌 양자숙 댁에 간 구덕 혼를 
허여 두고.  

하르바님은 시월 동당 과거를 헌덴 허난, 과거 보레 가젠 허난. 아기씨 몸종은 악싱
이, 악싱이 아단 몸종을 놓아두고, 겐 하르바님은 시월 동당 과거를 허레 간. 삼천
선비들 가운데 과거 시험을 본디 다섯 가지 베실이 합격이 된 거라. 첫 베실은 내직 
베실, 둘찻은 웨직 베실, 셋찻은 참이 참판 베실, 넷차는 전적 베실, 다섯차는 현감 
베실. 겐 다섯차 베실이 줄줄이 내려오난. 그때엔 하르바님 어느 을로 들어가사 헐
거난. 저 한양 고을로 들어간 거라. 한양 고을에 간 하르바님은 사는 게, 하도 음씨
도 좋고, 하간 해결도 잘 허고 모든 걸 잘 다스련 백성들을 잘 다스려네 현감살이를 
허난. 연삼 년을 살안 오젠 허난 을 백성들이

“아이고, 현감님아  해만 더 살아 줍서. 두 해만 더 살아 줍서. 정정 허는 
게. 정에 버쳔 살단보난,  십 년을 살아진거라. 겐 살안. 살단 보난 고향에 가숙
(家屬)도 잇고, 애기도 단애기 난 내비여 뒁2) 오고 게난 이젠 어떵뒈신고 아멩헤도 
가야뒈켄. 마을 백성들이 오꼿 나산거라.  내여놓고, 피리단자, 옥단자 내여놓고. 하
르바님을 베 타는 디라도 모셔 가젠. 겐 을 탄 왕강싱강 오노렌 허난. 저 영암. 덕
진리를 당허난. 어떤 열 칠팔세 난 청비발애기씨가 무신 두리알낭포3) 데가리에 이
고 허여네 하르바님 앞을 확 허게 젓인거라. 게난 하르바님이, 현감님이. 용심수산 내
멍 

“야, 어떵헌 여자냐. 여자엔 헌건 꿈에만 시꾸와도4) 새물인데. 양반의 행차 길에 어
떵허난 여정녜가 앞을 젓이녠.” 

그땐 하인덜 라,  
“당장 강 저 여정녤 심어오렌.”   
겐 심젠 허난 낭밧드레 호로록허게 들어가분거라 그 여자가. 게난 하인들은 심젠, 

낭밧디 들어간 암만 으난 잇어. 훍은 낭밧,  낭밧 아레 간. 암만 아도 인
기척은 엇어지고, 낭밧 아레보난 두리알랑포 포따리가 잇인거라. 게난 그 포따리를 
낭밧 아레서 클런 보난, 진녹색 저고리에, 연밧물 치메에, 은빈에, 놋빈에, 은가락
지, 놋가락지, 청메실, 홍메실, 주홍당상 벌작 그런게 잇이난. 이제 탁 포따리 묶언 

1) 구덕 혼: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면 배필이 될 것으로 정해 두는 것. 
2) 내비여 뒁: 내버려두고.
3) 두리알낭포: 천의 일종.
4) 시꾸와도: 나타나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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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인들은 이제 
“아이고, 현감님 모르게 우리 제주절도 갖엉가민 큰 재산이난. 우리 곱졍 가게.” 
헨. 이젠 나완보난 
“현감님아, 간 보난 인간처랑 말앙 아무 물체도 엇입디덴.” 
헨. 경 허냐고. 경 헨 이젠 벳머리로 려산 거 아니. 겐 이제 벳머리로 려산 베

를 제주도더레 돌령 베질을 헤여 올건디. 원, 베질 헐 일기가 안 나는 거라. 겐 두 일
레 열 나흘을 딱 묶어젼 못 돌아가난 현감님이 어디 간 장님신디 간 문복단점(問占)
을 허난. 

“현감님아, 벳장 알을 뜯엉 봅서. 벳장 아래 보물 으고, 제물 은 두리알랑포가 
잇수다. 그걸 벳장 우터레 내어 놓아. 산돗 잡아 장제맞이 벨고 허영 바당드레 그
거 던져불고, 경 허영 방고삼채5)를 울려 보면 알아볼 도리가 잇수다.” 

헨. 이젠 완. 아닌게 아니라. 벳장 알 뜯엉 보난 두리알랑포가 잇어. 이제 그걸 앗
아내언 벡장 우이 놓안, 산돗 잡아 장제맞이 벨고 허고, 이젠 방고삼채를 덩덩 울
리고   

“나에게 태운 조상이민 제주절도로 가민 위허쿠다.” 
허연 물꺼꿈6)더레 훅 데껴분거 아니. 겐 헨 현감님은 이젠 오는디. 그 애기씨 몸종 

악싱인 이젠 연세답을 허레 저 화북 금동지 알에 간, 연세답을 와랑자랑 허노렌 허
난. 물거꿈에 두리알랑포가 올라온 거라. 게난 이젠 그걸 앗아네 올라갓주게. 올라가
네

“아이고, 애기씨 상전님아 이레 와 봅서. 이레 와 봅서.” 
허난
“무사?” 
허난 
“이레 와 봅서. 이디 곱닥헌 저고리도 잇고양, 비녀도 잇고, 가락지도 잇고양. 다 

잇수다 이레 옵서.” 
허연. 이젠 비녀 허연 찔르고, 애기씨 머리더레 찔르고, 가락지 헨 끼우고, 진녹색 

저고리에 연반물색 치메여 입져가난 애기씨가
“악싱아~” 
허난. 
“예.” 
허난
“어떵허난이. 나, 어깨에 청지넹이7) 기는 듯, 흑지넹이 기는 듯이, 막 스르륵스르륵 

저.”  
헨. 아, 그 말 아둰 그냥 삽시간에 실연실청 실연광청이 들린거라. 막 소리허멍 

이녁만 영암 덕진리로 놀고 가자. 뭐, 훍은 소낭밧디로 놀고 가자.  소낭밧디로 

5) 방고삼채: 시작의 신호로 북을 세 번 치는 일. 
6) 물거꿈: 물거품.
7) 청지넹이: 청 지네.



- 3 -

놀고 가자. 안세미로 놀고 가자. 밧세미로 놀고 가자. 지리세미로 놀고 가자. 막 소리
허멍 춤을 들썩들썩 추단 악싱이가 눈 꼼박 허는 사이에 애기씬 감감무중 뒈분거라. 
아이, 이 노릇을 어떵허코 걱정허노렌 헌 차에, 이제 현감님안티서 연락이 오기를 

‘현감님 금동지 알로 배 대어시메 빨리 애기씨 앙 오렌.’ 
악싱이안티 연락이 온 거라. 
“아이고, 이 노릇을 어떵 허민 좋고.”  
이젠 그냥 악싱이만 간 거라. 간, 먼 딜로 엎데헤연  
“현감님아, 죽을 줴를 지엇습네다.”
“뭔 줴냐?” 
허난
“그런게 아니고. 애기씨는 어제, 그지겟날 감감무례가 뒈언 이젠 애기씬 엇수다.” 

허난
“이년, 저년 죽일년 잡을년아. 오늘 당장 이 시간에 강 애기씨 안 아오민 너, 청

댓섭8)에 목 걸령 죽이켄.” 
게난 이젠 애기씰 아야 될 거 아니. 게난 이젠 일어산 비새(悲鳥) 이 울멍 
“아이고, 날 난 어멍은 어디 가신고, 좁메만이만9) 살 도래가 시민 무사 놈이 집 

종살이를 허리.” 
그 말 멍 울멍 애기씰 당보난. 저 산더레 보난, 애기씨 치메영 저고리영, 이제 

옥색저고리에 빨간 치멜 입으난. 그것이 걸련 찢어진게 넌들넌들 가싯낭10)에도 걸어
지고, 덤벌에도 걸어지고 허난. 그걸 중심으로 랑 간 보난, 그 애기씨 구덕혼 헤
난 예춘 양좌숙 댁에 가 분거라. 겐 그디 간.

“계시꽈? 이디 저 목안 애기씨 아니 뎅깁디가?” 
허난    
“목안 애기씨 산디, 누게 산디 모르긴 허주만은 어제, 그지겟날 온몸이 피로 유월

(流血)이 낭자뒈언. 저 뒤에 신돔박낭 아래 간 왕대 죽대 꺾어단 그걸로 피리단저, 옥
단저 불단, 오늘 아침인 우리집 장남덜 논 밧디 일허레 가가난 그디 혼디 갓젠.”  

“그딘 어딜로 갑니껜?” 
허난
“요만치, 요 제 넘고, 저 제 넘엉 가 보렌.” 
헨. 간 보난. 아이고, 집이선 아무 일도 안 허영 꼿 이 키운 애긴디, 젓대 은 

걷어 놓고, 정강이 걷어 놓고 허연. 이레 참방, 저레 참방 들어산 논일을 어. 악싱
이가 간,

“아이고, 상전님아, 상전님아. 이거 어떵 헌 일이우꽈. 큰상전님 오란 상전님 제게 
아니 아오민 날 청댓섭으로 목 걸령 죽이켄 허연 안 오랏수다.” 

허난

8) 청댓섭: 푸른 대나무 잎.
9) 좁 메만이 만: 좁쌀 만큼 만.
10) 가싯낭: 가시나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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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너, 이년아. 날 레오멍 어느 게 옷가메냐, 어느 게 쌍가메냐?” 
가메도 나 아니 갖어 왓덴 욕을 헌 거라.    
“그런 거 못 앚어 온건 나 줴척11)이고, 나 등더레 아집서.” 
경 허연. 이젠 업은 반, 끗임 반. 경 허연 집이 안 온 거 아니. 집이 돌아 완 구

들더레 노난. 그날부떠 먹던 밥도 아니 먹고, 자던 도 아니 자고. 막 실연광증이 뒌 
거라. 게난 일가 궨당12)들은 현감신디

“현감님아, 어디 강 들어봥 무시거 헙서.” 
다 아도 
“양반집이 굿이옌 헌 건 뭣고.” 
허멍 욕만 부수헌거라. 이젠 허단허단 버치고, 궨당덜 권에 버쳔 가물개 이원신안티 

간 문점을 지난  
“이 애기씨 살리컨 굿을 헙서.” 
허난. 이젠 그 애기씨 살리젠 집이 이원신 오란 굿을 시작헌 거 아니. 초감제13)가 

넘어들고, 초신맞이14)가 넘어들언 초이공맞이15)가 당허난 이원신님이 는 말이   
“현감님아, 기는 줴송허우다만은 애기씨를 시왕맞이 앞이 내어놓앙 춤을 추와 보

는 게 어떵허우꽈?” 
허난   
“이거 양반집이 굿허는 것도 사름 헐 짓이 아닌데, 양반이  내놩 춤추덴 말이 뭔 

말이고?” 
욕 해둰. 
“게믄 애기씨 대신 애기 몸 받은 몸종이 나상 춤추는 건 어떵허겠느냐?” 
허난
“아멩이라도 헵센.”
겐 이젠 애기씨 대신 애기 몸종 악싱이가 나산 니나낫니냣니야 니냐낫니냣니야 허

멍 시왕 앞으로 춤을 춴. 경 허난 이젠 그 굿을 액 막안. 도액 막안 딱 는 말이   
“현감님아, 기는 줴송허우다만은 을 말은 아야 되겠습니다.” 
“뭔 말이냐?” 
허난
“우리가 이 굿을 청16) 가불민. 삼일이 넘고, 오일 칠일 안네에 동네 금방상에 어

디 초혼 소리가 나면 애기씨가 살아난 줄을 알고, 경 안 허건 애기씨 눅는 구들문을 
안 보면 알아볼 도리가 잇습네다.” 

허난 그 굿을 청 가불고. 현감님은 어느 제민 사흘이 뒐건고, 동네 초혼 소리가 
안나. 어느 제민 닷새가 뒐건고, 초혼 소리가 안나. 어느 제민 일레가 뒐건고, 일레 

11) 줴척: 죄의 대가, 죄값.
12) 궨당: 친척.
13) 초감제: 청신(請神)의 제차(祭次)로서, 정장(正裝)한 수심방이 집전해 나감.
14) 초신맞이: 초감제 후에 다시 재차 떨어진 신을 청하는 제차(祭次).
15) 초이공맞이: 초공과 이공신을 맞아들여 하는 맞이굿.
16) 청: 마쳐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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뒈도 동네 초혼소리가 안나난. 애기 눅는 구들문을 안 보난 동이17) 이 사려 앚
안18) 애기씨가 죽은 거라.  

게난 현감님이 울멍 통곡을 허뒈,  
“서룬 애기야, 영 죽을 줄 알앗이민 내어 놓앙 춤이라도 추게 내불걸. 춤도 못 추게 

허연 서룬 애기 죽엇젠.” 
경 헤연 본메본짱19)이나 내어 주켄 허연. 이추룩 허연 영 허영 사려 앚앙 죽은 거

주게. 꼭 영 허연 앚앙 죽으난. 늘랑 동이풀이 대풀이나 받기 마련허렌 허연. 동이풀
이 받는 법은 그 애기씨 나시. 경 허연 한복 입지고, 쏘곱에 쌀 놓고 허영 허는 거. 
겐 죽으난, 이젠 저 명도암 고장남밧 안 테왓디 가네 가운디 묻은 거라. 아, 묻언 얼
마 엇이난 몸종 악싱이가 죽은 거라. 겐 악싱인 죽으난 애기씨 몸종이난에 왼쪽으로 
간 묻엇주. 묻언 놔두난 얼마 엇이난 또 현감님이 죽은 거라. 현감님은 아바지난 우
터레 간 묻언. 또 얼마 엇이난 이원신님지 죽은 거라. 겐 이원신님은 올레로 간 묻
언. 겐  목숨 죽을 때, 네 목숨이 죽언. 게난. 이제 그 고칩이나, 광산 김칩이, 명도
암 광산 김칩인 간 보면 이제 이 조상을 허는디. 명도암에서 그 을 순덜은 본향
으로 위허고, 먼디 사는 순덜은 조상으로 위허영 이 조상을 놀리는 고칩이 허고, 
광산 김칩이 이제 조상입네다.          

 
  

17) 동이: 그릇의 일종으로, 넓으나 별로 높지 않은 질그릇의 일종.
18) 사려 앚앙: 움츠려 앉아서. 
19) 본메본짱: 증거가 될 만한 물건.


